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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조명과 관련하여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중요 연구들을 되짚어보고자 학술 논문

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박물관 조명으로 사용된 광원과, 그 한계로 인해 보존환경이 발전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박물관 조명에 의한 유물 열화에 대한 중요 연구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최근 적용되는 

LED 광원에 의한 연구 현황을 살핌으로써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박물관 조명에 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간 사용에 대해 보존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각 시대별 최신 광원

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최초의 박물관 전시 조명인 백열전구와 형광램프를 한지에 조사

(照射)하여 광원에 의한 지류 유물의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할로겐램프와 HID램프의 도입으로 광

원 자체의 특성 분석 및 조도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그간 연구되었던 광원의 특성을 바

탕으로 박물관의 조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보존 측면에서 유물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람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LED램프가 도입되면서 LED램프에 의한 유물 열화 연구가 확대되는 동

시에 blue spike 영역의 축소, 연색성 증대 등 광원 자체의 개선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사용되는 조명이 진보함에 따라 전시품 보존 기준의 방향도 조도 중심에서 유물의 색상 및 광

원의 복사속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왔으며, 그에 따라 발전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다 면밀한 유물 변성 

조건의 표준화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박물관 조명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국  문  초  록

주제어  전시 조명, 박물관 환경, 유물 변색, LED, 보존

투고일자  2019. 06. 21 ● 심사일자  2019. 07. 22 ● 게재확정일자  2019. 08. 11

박물관 조명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김지원a · 강대일b*

a국립문화재연구소 · b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Corresponding Author : conserva@nuch.ac.kr



189  박물관 조명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Ⅰ. 서론

박물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한 조명은 시각 대상물

로서 요구되는 휘도 대비나 색채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어

야 하며, 보존 측면에서는 빛, 자외선, 온도, 습도 등에 의

한 전시물의 열화학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조명용 광원에 필요한 평가 특성 항목과 인공 광원

에 대한 평가 방법의 필요성은 CIE(국제조명위원회)에 의

해 국제 표준화가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박물관에서 사용

되는 조명의 경우 이러한 광화학적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시대별로 최신 광원을 사용해왔다. 박물관 조명은 장기간 

사용에 대해 보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

명 광원이 선택되었고, 새로운 광원이 적용될 때마다 조명 

에너지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해 유물에 대한 전시 조명의 

안정성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박물관 조명에 대해 최초로 서술된 문헌은 

1968년 과학기술처가 출판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에 관한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류 문화재가 광

원에 취약함을 인지하고 백열등과 형광등을 분산하여 직

접 조명의 해를 입지 않게 권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후 박물관 조명과 유물 재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9년 한성희 등에 의한 「광조사

(光照射)에 의한 한지(韓紙)의 변질(變質)에 대하여」 이후

로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새롭게 적용되는 형

광등, 할로겐 등에 의한 유물 열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로는 앞서 언급한 광원들로부터 광화학적 손

상이 발생됨에 따라 LED가 차세대 전시 조명으로 광범위

하게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LED에 관해서는 발광 다이오드에 의해 색이 구현되는 광

원의 특성상 조명의 손상 요인으로 보편적으로 지목되었

던 조도(lux)뿐만이 아니라 가시광선의 파장, 색온도 등 다

양한 변인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시와 보존 양 측면을 고려한 최적

의 타협점을 찾고자 각 시기의 최신 조명을 대상으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LED라는 새로운 광원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박물관 조명의 발전과 동향을 

살피는 것은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일 것이

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박물관 조명으로 사용된 광원과, 

그 한계로 인해 보존환경이 발전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에서 수행되어진 박물관 조명에 의한 유물 열화에 대한 중

요 연구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최근 적용되는 LED 광원에 

의한 연구 현황을 살핌으로써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료 조사 범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박물관 조명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간 사회에

서 모든 문화 범위에 연관된 “조명”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박물관’, ‘미술관’,  ‘전시환경(展示環境)’ 등의 키워드로 범

위를 제한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전시조명(展示照明)’, 

‘전시품(展示品)’, ‘유물(遺物)’, ‘보존(保存)’, ‘열화(劣化)’, 

‘변색(變色)’, ‘내광성(耐光性)’ 등이다. 내광성에 관해서는 

옥외환경 유사조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자외선을 단독 

열화 요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유물을 구성하는 재질에 대한 실제 내광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연구이더라도 ‘광원(光源)’ ‘광조사

(光照射)’, ‘조도(照度)’, ‘백열전구(白熱電球)’, ‘형광(螢光)

램프’, ‘HID램프’, ‘할로겐’, ‘LED’ 등의 키워드로 시대별 전

시환경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시기별 전시 조명 관련 연구 주제 현황.

1990년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유물재질 열화실험 광원특성 분석 및 조도기준 제시 전시환경 측정

12

10

8

6

4

2

0



19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2. 박물관 전시 조명의 발전과 연구 동향

1) 1990년대 이전 : 백열전구·형광램프의 사용

1887년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에서 백열전구

가 최초로 점등하게 된 이후 임전구제작소 등 순수 국내 

제조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백열전구는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박물관 조명으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에 개관하고 있던 시기에 진열장의 주요 광원은 백열

전구였으며 자외선 차단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형광램프

가 일부 사용되었다(사진 1, 2). 

백열전구는 복사열에 따른 온도 상승의 직접적인 원

인 보다 그에 따라 일어나는 상대습도의 부분적 저하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함수율에 따라 변색이 발생되는 유

기재질의 유물에 치명적이다. 한편 형광램프는 양단에 

텅스텐 재질의 필라멘트가 있으며, 필라멘트 가열에 따라 

쉽게 열전자가 방사되도록 전자 방사물질이 도포되어 있

다. 점등 시 전극 간에 고압이 가해지면 열전자는 반대측 

전극의 고압에 이끌려 방전이 시작되는데, 점등 시 전자 

방사물질의 비산이 심하기 때문에 점멸 횟수에 따라 수명

이 짧아지며 깜빡임이 격화된다. 플리커(flicker) 현상이

라고 불리는 이 깜빡임은 자외선에 가까운 청색광 영역에

서 야기되어 형광램프의 자외선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이

는 유물의 열화를 가속시켜 전시에 있어 형광램프 사용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 

반면 1968년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조

사 연구』에서는 섬유류 문화재나 지류 문화재의 조명용 

광원으로서 형광램프보다는 램프의 소비 전력이 적은 백

열전구 사용을 권고하였다. 이는 자외선은 무조건 차단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서, 광원을 전시 조명에 적

용하기 전 실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1989년이 되어서야 한성희 등에 의해 한지를 대

상으로 실제 유물 재질을 대상으로 자외선과 형광등에 의

한 열화 연구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은 

광조사에 의한 유기 재질의 열화 연구로서 자연광과 파

장이 가장 가까운 제논램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경숙 1992), 조건을 다르게 하여 변색의 요인으로서 

광조사와 온·습도의 경계가 불분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  연구에 사용된 광원의 비율.

그림  3  시기별 광원 활용 건수.

백열전구 형광램프 자외선차단형광램프 HID램프 할로겐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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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0년 이전 박물관 조명 관련 연구논문

번호 제목 연도

1 광조사에 의한 한지의 변질에 대하여 1989

2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조명 광원 1989

표  2  1990년 이전 박물관 조명 관련 단행본

번호 제목 연도

1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1968

사진  1  ‌�『국립중앙박물관 준공보고

서』(1972) 중 회화전시실의 

백열전구. 

사진  2  ‌�기록물 「바레인 주택성 차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관람 2」

(1978) 쇼 케이스 내 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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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 전시용 광원의 특성 분석과 

조명환경계획 수립

1990년대 전반에는 김홍범, 김훈 등에 의해 유물에 안

정된 박물관의 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도 및 파장 측

정, 조도 기준 설정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전후 시기에 비해 광원 특성 분석 및 조도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이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현 국립고궁박물관 건물로 이전하였던 시

기로, 전시관을 신설하며 기존에 사용하였던 조명을 근래

의 최신 조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시품에 대한 안정

성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광원으로는 할로

겐램프가 언급되었는데(김홍범·권세혁 1994), 파장·조도뿐

만 아니라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위한 높은 연색성을 장점

으로 꼽았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형광램프에는 자외선 필

터를 부착해 유물의 퇴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사진 3, 4). 

할로겐램프는 텅스텐의 증발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

면서 필라멘트가 단선(斷線)되는 백열전구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색성이 높아 자연광처럼 색

을 선명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지만, 

램프의 발열성이 매우 높아 열에 의해 전시품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할로겐램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

실 전반 조명으로 사용된 것이 제논램프, 메탈할라이드램

프 등의 HID램프이다. HID는 High Intensity Discharge

의 약자로 수은·제논·메탈할라이드 등의 방전에 의해 발

광되며, 휘도가 높고 수명이 길어 천장의 높이가 높은 곳

이나 대형 전시물의 국부 조명에 주로 사용되었다.

할로겐램프와 HID램프, 자외선 필터를 부착한 형광

램프가 전시 조명으로 활발히 사용됨에 따라 새로운 광원

의 특성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시 조명에 의한 

유물 열화의 가능성에 있어 조명 기준 작성은 Harrison의 

광학적 손상 실험 결과와 Thomson의 조도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광원의 파장을 분석하고 물질의 내광성을 규정하

고자 하였다(Thomson et al. 1986). Harrison은 파장이 짧

아질수록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종이의 손상 정도 및 가시

광 범위에서의 손상 값을 수치화하였고, Thomson은 결

과를 참고하여 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he Museum Environment’에 조도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조명환경계획이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수립되었으나, 이 계획은 서구 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탓에 국내 고유 재질의 유물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였

다. 또한 Harrison의 손상 실험에서 사용된 백열전구와 박

물관 조명의 열 방출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내광성 기준

을 적용하기에는 이론상의 한계가 있었다(김홍범 1995).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박물관에서 실제 활

용되고 있는 조명 특성을 우선 분석하고, 내광성을 좌우

하는 요인인 가시광 대역의 방사와 적산조도에 대한 변색

을 측정하여 국내 유물 재질을 위한 전시환경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재질은 염색된 직물류와 한지에 한정되어 있고, 누적

조도와 단파장대에 의한 변색 손상계수가 결국 비슷한 양

상을 보여 조도와 파장이 열화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김훈 외 1997).

표  3  1990년대 박물관 조명 관련 연구논문

번호 제목 연도

1
면섬유의 photodegradation에 대한 연구 –온도, 습도가 

인열강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
1992

2 Cellulose의 광분해에 관한 연구 (Ⅱ) -광조사된 면섬유의 

화학적 성질을 중심으로-
1992

3
광방사 에너지에 의한 손상을 고려한 박물관 전시조명 설

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994

4 박물관의 전시조명계획 1994

5 조명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전시품의 열화 1994

6 박물관·미술관용 형광램프 1994

7 박물관·미술관용 할로겐전구 1994

8 박물관의 조명환경계획에 대한 소고 1995

9 전시물의 변색 예측을 이용한 박물관 조명 기준의 작성 1995

10 조명에 의한 박물관 전시물의 변색 측정에 관한 연구 1996

11 진열장 조명의 이론적 기준과 시설에 대한 고찰 1996

12 광방사에 의한 채색지의 새로운 내광성 평가방법 1997

13 직물류 유물의 전시 및 보관환경 실태조사 1997

14 광조사에 의한 유기물의 변색 측정 및 예측 1999

15
복사에너지에 의한 플라스틱의 변색 측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1999



19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3) ‌�2000년대 : 현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조명환경 측정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연구되었던 광원 특성 분석과 

조명환경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용산에 위치한 현 국립중

앙박물관의 실제 전시환경을 측정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백열전구와 형광램프, 고(高)천장 전시 조명으로 사용된 

HID램프, 전시 케이스 국부 조명으로 사용된 할로겐램프

가 주 연구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광복사선

을 유물 열화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특정 광원에 의한 

변색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이 시기

에는 모든 전시실을 아우르는 광복사량 및 복사분포를 측

정하고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광원마다 전시물에 유해한 복

사비율이 다르고 복사된 에너지가 다양한 광원에서 방출

되기 때문에, 특정 광원만을 대상으로 전시물을 관리하기

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주로 특정 광원을 대상으로 파장의 범위를 좁혀 

손상을 측정하였던 이전의 광 열화 실험과는 달리 광원을 

분리하지 않아도 광량 측정이 가능한 조도 중심의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보존환경 조

도 기준 확립으로 이어졌다(이학정 2006; 이승은 2008). 

또한 박물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명환경의 조도 및 

휘도, 연색성 등을 동시에 측정하며, 유물의 특성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본래 목적인 ‘전시품의 관

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존에 적

절한 환경과 쾌적한 관람을 위한 환경이 서로 다른 측면

이 있어 퇴색파장 차단 필터 등 광원 자체의 유해파장 차

단 연구 또한 진행되어 전시와 보존 양 측면을 고려한 최

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다(임종민·이진우 2010). 이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시 광원으로 제시된 것이 LED램프

였다. LED램프는 자외선과 분리된 가시광선 영역의 빛

을 발광한다고 하여 유물에 매우 안정적인 광원이라고 알

려졌다. 초기에는 이를 검증 없이 받아들여 LED램프 관

련 연구는 보존 측면에서의 안정성 연구보다 관람의 정서

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대

미술관에서는 국내외 미술관·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조명 

및 등기구, 조명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면서 전시

의 효과적 연출에서 LED 광원을 매우 주목할 만한 차세

대 광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경아 2006; 장영준 2010). 

표  4  1990년대 박물관 조명 관련 단행본

번호 제목 연도

1 박물관 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조명환경 기준 연구 1996

2 박물관 내 전시 및 수장 유물의 보존환경 기준 연구 1996

표  5  국내 박물관의 소장품 보존환경 조도 기준

공간 및 재질
권장 조도

(lux)
연간 허용 
적산조도

국립중앙

박물관

빛에 민감하지 

않은 것

금속, 도토기, 

석재, 유리, 옥류
450lx 이하 -

빛에 비교적 

민감한 것
목재, 칠기, 골각류 220lx 이하 500,000lx·h

빛에 매우

 민감한 것

서화, 직물류 80lx 이하 54,000lx·h

전적류 100lx 이하 54,000lx·h

국립고궁 

박물관

빛에 민감하지 

않은 것

금속류, 도자류, 

옥석류
300lx 이하 777,600lx·h

빛에 비교적

민감한 것

목기류, 칠기류, 

골각류

150lx 이하 97,200lx·h

150lx 이하 388,800lx·h

빛에 매우 

민감한 것

직물류, 서화류, 

전적류

50lx 이하 10,800lx·h

80~100lx 54,000lx·h

서울역사

박물관

빛에 민감하지 

않은 것

금속류, 옥석류, 

도토기류
450lx 이하 -

빛에 비교적 민

감한 것

피모직, 목죽초칠, 

골각패
150lx 108,000lx·h

빛에 매우 민감

한 것

염직물, 의상, 

수채화, 인쇄물, 

염색된 피혁

50lx 12,000lx·h

사진  3  ‌�구 중앙청 시절 「알베르토 후

지모리 페루 대통령 국립중앙

박물관 관람」(1993) 할로겐램

프 전시 조명.

사진  4  ‌�현 고궁박물관 시절 「신 중앙

박물관 내부 전시품」(1996) 

자외선 차단 형광램프와 할로

겐램프.



193  박물관 조명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4) ‌�2010년 이후 : 유물의 안정성을 위한 LED 연구의 시작 

기존에 사용되었던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형광램프 

등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각각의 결함이 있었다. 백

열전구와 할로겐램프는 연색성이 매우 좋고 색온도가 낮

아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백열전구는 발광되

며 가열에 의한 상대습도의 부분적 저하가 발생되고, 형

광램프는 자외선 방출량이 가장 많은 광원으로 꼽힌다. 

반면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발생하는 반도체소자로

서 자외선에서 적외선 영역까지 색 구현이 가능하며, 백

열전구나 형광램프와 같은 대다수 광원과는 다르게 가시

광 영역과 자외선 영역이 분리된 빛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발열이 없고 발광 다이오드로 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LED램프는 

깜빡임 현상(flicker)이 거의 없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

용됨에 있어 보존 측면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고 여겨졌

다. 따라서 대체로 색온도를 활용한 조형 연출에 국한된 

전시환경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

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주요 전시기관은 유물

에 대한 안정성 검증 없이 기존 조명을 LED램프로 교체

하기 시작하였다(사진 5, 6). 

하지만 일찍이 전시 조명을 LED램프로 교체한 네덜

란드의 반고흐 미술관에서 황색 안료가 LED램프에 의한 

변색을 일으켰다는 사례를 시작으로(Monico et al. 2013),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도입에 있어 전시품 안정

성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연구는 LED 광원에 의

한 유물 재질의 가속 노화 평가실험에 집중되었으며, 발

광 다이오드의 조합에 따라 색온도 및 파장을 다르게 제

어할 수 있다는 LED램프의 특성상 변색 재질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백열전구로부터 시작

된 이전 연구에서는, 유물의 열화 요인으로 적산조도와 

복사속이 지목되었으나 각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였다. 하지만 조도가 낮고 복

사속이 높은 LED램프와 조도가 높고 복사속이 낮은 반

대 조건에서의 LED램프를 같은 재질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을 때, 조도보다는 복사속에 의한 열화가 더 심하게 일

어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복사속이 높더라도 전시품의 

색상에 따라 빛의 흡수율이 달라 변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김지원 2017; 김지원 2018). 

특히 LED램프가 전통 안료인 웅황의 변색을 야기한다

는 연구가 발표되어,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 역시 내

광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Jo et al. 2019). 이는 전시품 보존 기준의 방향성이 기존

에 통용되었던 조도 중심에서 유물의 색상과 해당 전시

실에 사용된 광원의 복사속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왔으며, 

그에 따라 보다 발전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표  6  2000년대 박물관 조명 관련 연구논문

번호 제목 연도

1 수장 공간의 조도 기준에 대한 연구 2002

2 각종 광원의 광복사의 측정과 분석 2004

3 신 국립중앙박물관의 조명환경 측정 2005

4 박물관의 전시 조명 기준에 따른 유물 관리 방안 2005

5 국립중앙박물관의 조명환경 측정 및 분석 2006

6
전시 쇼 케이스 제품 개발 연구: 광방사 에너지 손상 중심

의 기능성 및 정서성 증대 중심으로
2006

7 견직물의 광열화 거동 2006

8 전시 조명에 의한 천연염색한지의 색과 강도 변화 (Ⅰ) 2008

9 증착법을 이용한 퇴색파장 차단 필터 및 램프에 관한 연구 2010

10 미술관의 할로겐, LED 조명 시스템에 관한 연구 2010

표  7  2000년대 박물관 조명 관련 단행본

번호 제목 연도

1 박물관의 전시조명 2004

2 조명환경원론 2004

3 문화재보존환경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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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박물관 전시 조명에 대한 실질

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약 30년간의 현황을 살펴보았

다. 1990년대 이전에는 최초의 박물관 전시 조명인 백열

전구와 형광램프를 대상으로 한 한지의 열화 실험을 통해 

광원에 의한 유물의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1990

년대에는 할로겐램프와 HID램프의 도입에 따라 광원 자

체의 특성 분석 및 조도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유물 재질의 열화 실험은 대체로 염색된 직물류

와 한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照射)된 조명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형광램프와 일부 백열전구, 새롭게 전시 조명

으로 도입된 할로겐램프 및 HID램프가 활용되었다. 또한 

각 광원의 파장과 조도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외

선과 단파장 영역대의 복사속과 적산조도에 대한 변색 예

측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유물 재질을 위한 전시환경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에는 그간 연구되었던 광원의 특성을 바탕

으로 실제 박물관의 조명환경 측정이 진행되었으며, 보존 

측면에서 유물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관람의 정서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된 주요 

광원은 천장 조명으로 사용된 백열전구와 형광램프, 국부 

조명으로 사용된 할로겐램프 등이지만 차세대 광원으로 

LED램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유물의 

전시에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LED램프가 

변색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부분 LED램프에 의

한 유물의 열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색과 파장을 조합할 

수 있다는 LED램프의 특성으로 색온도, 파장, 조도를 분

리하여 다양한 요소를 변인으로 한 실험이 가능해졌으며, 

광원의 복사속이 유물 변색의 주요인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아교, 건성유 등 열화 대상 재질의 종류가 확대되었

고, 그간 쾌적한 전시와 관람의 분위기를 위한 조건으로

만 언급되었던 색온도가 전시품 변색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김지원 2017; 이승은 2017). 

이에 따라 보존과학 측면에서 유물 변색 영향 연구가 다

시금 다수 이루어지는 동시에, LED램프의 가장 큰 단점

으로 지적된 blue spike의 영역 축소, 연색성 증대 등 박

물관 조명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원 자체의 개선 연구 역

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도 LED램프가 유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 연구는 회화 안료, 칠기 등 다양한 재질을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물의 변색 요인이 조도보다 복사

속, 색온도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대상 

재질에 광원을 조사(照射)하여 적산조도에 따른 변색 정

도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의 조도 기준을 준

수하여 전시환경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광원의 복사속으

로 인해 전시품의 변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짐에 따라 이제는 복사속을 기준으로 한 변색 예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에서는 색 분해를 유발하

는 유효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유물의 변색

사진  5  �국립고궁박물관 L E D 램프

(2018).

사진  6  ‌�국립중앙박물관 L E D 램프

(2018).

표  8  2010년 이후 박물관 조명 관련 연구논문

번호 제목 연도

1 2010 상해 엑스포 전시관 LED 조명의 조형 연출에 관한 

연구
2011

2 유물 변색 특성 평가를 위한 LED 가속 노화 실험 연구 2017

3
박물관 전시공간 조명환경 기준 연구 (Ⅰ) - 색온도를 중

심으로
2017

4
전시 시설에서 LED의 고조파 발생 및 대책에 관한 다학

제적 연구
2017

5 LED 광원에 의한 회화 전색제의 변색 영향 연구 2018

6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불교 조각대전’ 조명 연출 디

자인
2018

7 박물관 전시 조명 조사 연구 2018

8
LED illumination-induced fading of traditional 
Korean pigmen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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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는 등의 색온도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Lunz et al. 2017; Monico et al. 2013; Zhai et al. 2015), 

일본에서는 LED램프의 단점을 보완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소자)가 새로운 광원으

로 주목받고 있다(Lumiotec 2013). 수많은 발광 다이오드

가 필요한 LED에 비해 OLED는 연색성이 높고 빛의 잔상

이 거의 없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유기물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및 수분에 매우 취약하여 박물관의 전시환경과 유물의 안

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의 박물관 조명에 관한 연구 동

향 분석을 실시하여 사용 광원의 발전을 통해 향후 박물

관 전시환경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유물 변성 조

건의 표준화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질을 대상으로 보

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박물관 조명환경에 

관한 연구는 진보하고 있다. 향후 다채로운 주제와 장기

적인 안목에서 박물관 조명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기획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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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research trends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important academic research on museum lighting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The aim was to highlight important studies conducted in 

Korea on material deterioration caused by museum lighting an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LED 

light sources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he ultimate goal of  studies on museum lighting is to improve the long-term conservation effects, and this study 

examined the latest light sources of  each era. Prior to the 1990s, the effects of  light sources on relics were assessed by 

investigating incandescent light bulbs and fluorescent lamps, the first museum exhibition lighting. Then in the 1990s, 

the introduction of  halogen lamps and HID lamps led to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light source itself  

and the introduction of  illumination standards. In the 2000s, the lighting environment of  museums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ght sources that had been studied, and in terms of  preservation, research was 

conducted not only to improve the conservation of  relics but also to improve the sentiments of  visitors. After 2010, 

LED lamps were introduced; therefore, material deterioration studies on LED lamps were expanded. During this 

period, enhancements to LED light sources were made, such as reducing the blue spike area and increasing color 

rendering.

With the development of  lighting used in museums and art galleries, the direction of  the display preservation 

criteria has led to the need to prepare advanced standards, covering all aspects from the center of  illumination to the 

consideration of  the color of  an object and the speed of  radiation from the light source. Regular studies of  museum 

lighting in a long-term perspective should be planned to standardize the more advanced conditions of  material 

dis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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